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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항

도동 지명의 유래는 도방청(道⽅廳)이란 말에서 시작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울릉도개척령」을 발포하여 개척민에게 면세 조치를

내리자 점점 사람들이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입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개척민들이 입도해보니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이미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제법 시가지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 도방청이라 불렸다. 후에 동(洞) 이름을 정할 때 도방청의 ‘도(道)’자에서 따와 도동(道洞)

이라고 하였다.

도동항 오른쪽에 서 있는 향나무는 수령이 약 2,0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최고령 향나무이다. 높이 4m 둘레 2m로 경상북도 지정보호수인

이 향나무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오래된 상징나무다.

포항과 묵호에서 출발한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곳이 이곳 도동항이다. 도동항에 들어서면 왼쪽의 망향봉이 오가는 이를 맞고 있

다. 특히 만남과 이별의 숱한 이야기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서있는 도동항의 수령 2,000년 된 향나무가 인상적이다. 도동지명의 유래는 ‘도
방청’이란 말에서 시작한다. 사람이 많이 살며 번화한 곳이란 뜻이다. 고종19년(1882) 울릉도에 개척령을 발포하면서 개척민에게 면세 조

치를 내리자 점점 사람들이 입도하기 시작했다. 처음 개척민들이 입도해보니 제법 시가지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 이곳을 도방청이라 불렸

다. 후에 동명을 정할 때 도방청의 ‘도’자와 음이 같은 도(道)자를 써서 도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울릉8경에는 도동모범이라 해서 도동항의

석양 무렵 오징어배 출어 모습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

한편 울릉도의 관문인 울릉여객선터미널은 2년여의 공사를 거쳐 2013년 11월 새로 문을 열었으며 차량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길이

84ｍ의 인도교가 새롭게 설치돼 터미널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으며 또 옥상층에 조성한 환송공원에 가면 도동항 주변 천혜의 경관은 물론

기암절벽에 붙어있는 명물 향나무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맑고 푸른바다와 함께 야간에는 조명을 밝혀 아름다운 도동항 밤 바다의 풍경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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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찾아가는 길 : 포항여객선터미널 썬플라워호(3시간 소요), 독도페리호 승선(6시간 소요) – 도동항 묵호여객선터미널 한겨레호, 씨플라워

호 승선(2시간 30분 소요) – 도동항

•주변관광 : 좌우안 해안산책로, 행남, 약수공원, 케이블카전망대, 독도박물관

도동항 : 울릉읍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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